
희망을 닦는 사람 ❧

년 전 바벨론 땅에서 울부짖던 유다 백성들처럼 오늘날에도2,500

똑같은 신음소리를 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.

하나님은 왜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죠?“

하나님은 왜 제 사정을 돌봐주시지 않는거죠?

아마도 하나님은 저를 잊어버리셨는가 봅니다.

하나님은 저를 버리셨는가 봐요 라고 말입니다.”

런던의 한 길모퉁이에서 구두를 닦는 소년이 있었습니다.

아버지가 빚 문제로 감옥에 갇혔기 때문에

집안 살림을 꾸려나가기 위해 구두를 닦아야 했습니다.

새벽부터 나와서 밤 늦게까지 길거리를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두를 닦으면서도

그 소년은 얼굴에 밝은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.

늘 노래를 부르면 밝은 노래만 불렀습니다.

사람들은 그에게 물었습니다.

구두 닦는 일이 뭐가 그리 좋니?“ ”

그때마다 소년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.

즐겁지요 저는 지금 구두를 닦고 있는 게 아니라 희망을 닦고 있기 때문입니다. .“ ”

이 소년이 바로 올리버 트위스트 를 쓴 세계적인 작가 찰스 디킨스입니다.「 」

아무리 먹구름이 짙어도 그 먹구름 뒤에는 빛나는 태양이 있습니다.

우리는 시련과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도 그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만들어가시는

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.

어린 찰스 디킨스가 손님들의 반짝거리는 구두 코 위에서 희망의 별빛을 보았던 것처럼,

어렵고 힘든 환경 속에서도 당신의 희망이신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면서 사는

복된 주의 백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.

출처 하나님만이 희망이다 서정오 생명의 삶 년 월 일- / ( 2002 02 05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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